
불활성기체(질소)에 의한 질식사고

재해일자 2014년 12월 26일 재해현황 사망 3명

작 업 명 안전순찰 및 구조 재해장소 질소 배관룸

재해발생 개요

 

▣ 2014년 12월 26일(금) 오전에 신고리 

3호기 건설현장에서 OO건설 안전관리

원 2명이 연락 두절되었고 이를 인지

했던 안전용역관리 용역 업체 OOO의 

안전팀장이 기존 안전관리원 2명이 발

견된 지하내부의 질소 밸브 룸 앞쪽 

복도에서 구조를 시도하다가 쓰러져 

사망한 재해임

재해자 발견위치 : 안쪽이 00건설 안전관리원 2명, 바깥쪽 1명이 
구조시도 중 사망한 재해자

재해발생 원인
1. 밸브룸 내부의 질식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

인지 부족

 ▶ 재해자 3명 모두 안전순찰 및 안전관리를 담당

하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해당구역에 대한 질식발

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. 최종 재해자

는 구조 장비없이 사고지역으로 진입했다가 사망함.

2. 밀폐작업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의 부재 

 ▶ 밀폐공간작업 뿐만 아니라 예견되는 작업 장소

에서의 통제시스템이 없어 위험성에 대한 대비 없

이 현장에 진입했음.

 ▶ 밀폐공간작업 사고 시 구조를 위해 구조장비를 근처

에 배치해야 하는데 동료들이 의식소실을 확인하고 구조 

장비확보에 걸린 시간이 근로자의 구명시간을 초과하여 

사망에 이르게 함. 

[재해발생현장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결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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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PIT 13-14 0 0 0   

※ 사고 발생이후 구조과정에서 측정한 수치

이며 밸브룸 개방 등에 의한 환기조건변화

에 의해 사고 발생당시의 농도치는 훨씬 

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. 

▶  질소와 같은 불활성기

체는 화재나 폭발을 예

방하기 위한 “safety gas"

로 사용된다는 점이 인

간에 유해성이 없는(harmless) 가스로 오인

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. 

재해예방 대책
1. 질소와 같은 불활성기체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였

을 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위험성 

평가의 실시 및 교육

2. 밀폐공간 진입 전 사고에 대비한 저산소 경고시스템 설치  

3.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 통제 

4. 밀폐공간 사고에 대비한 구조장비의 현장배치 및 훈련 

울산지사
TEL: 052)226-0544


